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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으로 남길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라
[말씀 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식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라.

마음은 하늘을 대신하고 몸은 땅을 대신한 것이다. 고로 하늘땅이 나를 중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생활은 하늘
땅을 위하여, 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제물 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억울한 곡절이 있었다. 그것은 큰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늘땅의 중심이 자기
라는 것을 알아라. 나는 개체를 위한 내가 아니라 하늘땅을 위한 나라는 것을 알라.

신념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다. 아담 해와의 실수가 전인류의 실수와 설움이 된 것같이 우리의 실수도 마찬가
지다.

개체의식을 떠나야 한다. 개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행동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하늘땅을 대신해서 해야 한다.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라. 즉 우주적인 승리자, 가치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세계에는 수많은 도인들이 고난 중에 헤매고 있다. 고로 아침에 일어나면……. 동족을 생각하라. 고난 중에 핍박을 당
하는 자가 없는가 하고.

우리는 공적인 존재다. 공적인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야 한다. 우리는 공적인 존재로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한
다.

하늘땅이 동원되는 데도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는 후대의 모든 것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여하에 따라 통일의 이념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세웠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
다. 고로 출발의 여하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남한 각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지금 굶고 있다. 이를 악물고 역경을 뚫고 나가라. 영계의 선영인들도 이것을 보고
분해하고 원통해한다. 복수의 한 날을 생각하면서 적개심을 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통곡하
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민(天民)이 되어야 한다. 온 인류는 우리에게 목을 걸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축복한 기준과 책임을 지운 그 기준
에서 여러분을 대하려 하신다. 종적인 면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횡적인 면에서 기대를 세워야 한다.

아버지는 불쌍한 분이다.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비참한 길을 걸어오셨다. 그 아버지는 역사를 두고 제물되어 오셨
다.

우리는 역사적인 소망의 실체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우리가 됨을 한탄해야 한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해 싸워 나오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을 버려야 한다. 각자 자기의 몸을 쳐서 단속하
고 나서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전통─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니고, 몸은 종된 입장에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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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우리는 참된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주 자연을 무심히 보아서는 아니 된다. 자연을 품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참다운 부모의 심정, 참다운 주
인의 심정으로 자연을 붙들고 속삭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늘땅의 모든 것을 부여 안고 살 때 천민
이 된다.

심정은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종의 몸으로 행해야 주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눈물과 땀과 끓는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다.

참다운 지도자가 되려면 참다운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내 개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늘의 길을 가는 참부모의
눈물, 참부모의 땀, 참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야 한다. 전통으로 남길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라.

하늘의 명령에는 불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북에라도 가라면 가야 한다. 축복은 원수의 땅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우리의 축복은 약속으로 받은 것이다.

아담 가정은 세 아들을 중심하고 잘나나 못나나 하나되어야 했다. 유식하고 무식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나 제2
가정이 중심이다. 효원(孝元)이를 중심하고, 제3가정과 제1가정은 제2가정을 위주로 하여 움직이라.

지금까지는 부모가 명령을 해 나왔으나 이제는 부모의 명령을 상속받은 자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지금부터는 실체형제다. 아담 가정에는 맏형─가인, 제2─아벨, 제3─셋이 있었다. 이것은 종횡으로 형제다. 이제는 형
제끼리 아버지 대신 명령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이것이 가정의 강령이다. 10명을 지배하는 사람은 10명이 눕고 뛸 자리를 준비해야 한
다. 땅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형제를 평하는 자는 배를 갈라야 한다. 형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모의 위치에 서는 것을 뜻하고, 섬기는 것은 자녀의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동생이 형에게
순종할수록 형에게 해준 축복은 동생의 것이 된다. 전체 식구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다.

효원(孝元)이는 하루에 몇 번씩 통곡해야 한다. 세운 이들 때문에 다시 용사(容赦)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선생님은 1대(一代)에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산천 곳곳에 자기가 흘린 눈물의 인연을 많이 남겨야 한다. 뜻을 위
해 어느 정도 충성하는가 하는데 따라 얼마나 좋은 자녀가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횡적인 선서식은 안 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누구든지 거기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자기가 신임하는 선생 이상, 자기의 부모 이상의 성의로 대할 때 민심은 돌아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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